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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연구원 전경. LX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연구원은 1일 한국교통대 협력자율주행 
인프라 ICT 연구센터와 자율주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와 국제 표준을 추진하는LX와 정보통신방송 혁신인
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교통대와의 협의체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자율주행 활용을 위한 통합 고정밀 디지털지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분야의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LX는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합 고정밀
디지털지도를 구축했다.
자율주행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또 자율주행 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에 관한 국제 표준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LX공간정보연구원, 자율주행 혁신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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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김현곤 원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산업과 생활을 바꿀 핵심 분야"라면서 "이 분야
를 이끌어 나갈 자율주행 혁신인재 양성과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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